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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분은 짧았다...민주당 유튜브 '민티07' 방송시간 

60분으로 연장
- 12일부터 개편…60분 생방송으로 확대하고 3부 코너 통합

- 패널·게스트 섭외 범위 넓혀 민주진영 다양한 목소리 담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대표 프로그램 '민

티07'을 개편한다.

민주당은 시청자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오는 12일부터 개편안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시간 확대다. 기존 37분이었던 생방송을 60분으

로 연장해 시청자들의 방송시간 확대 요구를 반영한다.

기존 오후 2시에 별도 녹화방송으로 공개하던 3부는 확대된 60분 생방

송에 통합한다. 문화·경제·역사 등 기존 코너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재와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진 구성에도 변화를 준다. 1부에는 당 대변인단 등 주요 인사가 출

연해 당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현

안에 따라 출연진을 탄력적으로 구성해 당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당

대표 일정 등으로 직접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도 당의 공식 메시지를 안

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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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부는 패널과 게스트의 섭외 범위를 넓혀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 등 각계 인사를 초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티비의 콘텐츠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민주당티비를 당내 소통 채널을 넘어

민주진영의 폭넓은 의견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다.

김남준 홍보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시

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고, 이를 가장 먼저 편성에 반영

했다”며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보고 싶은 방

송, 기다려지는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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